
…

•에베소서 6장4절



아이를 화나지 않게 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소서

아이들도 어른과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함부로 말해서 무시하며 상처주지 않게 하소서..

‘아직 어린애니까 몰라도 된다’고..

‘아무리 어린애라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상반된 생각으로

아이들을 내생각의 잣대로 늘였다.. 줄였다..

키우지 않게 해주소서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게 해주소서…

돈을 많이 버는 부모, 높은 지위의 부모여 서
가 아니라

한사람의 어른으로서..존경 받는 어른이 되게
해주소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않고, 해야 할 것을
하는 어른이 되게 해주소서..

사랑하고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어른이 되게 해주소서…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소서

아이 앞에서 부모의 자존심 때문에..

은근슬쩍 넘어가지 말고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이도 진심을 받아들이며

용서하여..아이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주소서



아이의 말을 더 많이 듣는
부모가 되게 해주소서…

대화를 한다는 건.. 말을 하는 것 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부모가 할 말이 많듯이

아이들도 할 말이 많다는 걸 알게 하소서..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많이 들어서 생각의

깊이를 맞추게 하소서..

그래서 아이가 느끼는 세대차이를 줄여가게 하소
서…



잘한 것만 칭찬하지 말고, 실패도 칭
찬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소서

실패에도 더 큰 교훈을 얻고,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실수도 칭찬하게 하소서..

실패에서 얻은 하나가..

나중에 열을 얻을 수 있는

성공의 시작임을 알게 하소서



아이가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래
기다릴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소서..

아이의 길을 결정할 때..

‘다 너를 위해서’라며

내 맘대로 결정하지 않게 하소서.. 

꼭 의논해서 아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소서..

아이가 원하는 건..어쩌면 부모의 생각과 정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그 길이.. 주님이 아이에게 주신 마음일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소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가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키워야 한다는 걸

알게 해주소서..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소서

잠시 내게 맡겨 주신 생명이며..

아무런 대가 없이

당연히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가르치고

사랑으로 돌보며 주님 안에서 키워야 함을

깨닫게 하소서



만약
아이에게
매를 들게 된다면..

먼저 주님께
기도 드린 후
행하게 해주소서..!!

‘내 생각이 가장 옳다’ 고

생각되는 순간

제 마음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소서..

기도하지 않는 마음과 입술
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먼저 기도 드린 후 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잠들기 전 아이의 손을 꼬
옥 잡고 함께 기도 드린 후

잠들게 하소서


